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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재권분쟁, 소송보험으로 해결

- ‘16년,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등 4개 상품 출시·운영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5월과 8월에 출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10월에는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출시했다.

ㅇ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

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합한 보험

상품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올해 총 4개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하고 있다.

□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 간

일반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미국

에서 발생한 분쟁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ㅇ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입할 수 있고,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IP 분쟁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 실태조사」(특허청, 2015.6 발행)의 침해분쟁 경험 기업 조사 결과,

최근 5년 사이에 일반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분쟁을 경험한 국가 중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28.8%)을 차지

 

ㅇ 현재 운영 중인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액은 훨씬 낮아진다.

□ 특허청 “2015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경험하는 비율은 56.4%로 대기업

(6.9%)에 비해 높은 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ㅇ 기업은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역,

해외 IP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이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며, “기업이 소송보험을 잘 활용하여 분쟁대응 능력을 강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의 상품별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 문의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3,

insure@koipa.re.kr)에서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